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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나비 한 쌍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국내 최대 규모로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들어서는 킨텍스의 1 단계 

공사가 착공 2 년 만인 오는 4 월 29 일 마무리된다. 최종 단계가 완공되는 

2013 년이면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제전시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 

킨텍스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 모양을 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변화가 증폭돼 폭풍우가 된다는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이론의 의미를 품고 있다. 

1 단계 공사는 나비 날개 한 쪽의 모습이다. 

킨텍스는 고양시와 경기도·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2 천 1 백 80 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 중이다. 다음달 1 단계가 완공되는 실내 전시면적은 

축구운동장 6 배 넓이인 5 만 3 천여㎡. 코엑스의 1.5 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9,170 ㎡ 크기의 실외 전시장도 꾸며진다. 

3 단계 공사까지 끝나면 전시장 면적이 17 만 8 천 5 백여㎡에 이르게 된다. 

일본 도쿄 국제전시장의 실내전시 면적(8 만 6 백 60 ㎡)보다 2 배가 크고, 

중국의 상하이 푸동전시장과 비슷한 규모다. 

특히 중장비나 무기전시회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전시장 바닥이 1 ㎡ 

당 5t 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IT 강국에 걸맞게 전시장 모든 홀에는 최첨단 무선 랜이 지원되고 전시 

현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대회의실과 VIP 회의실, 중회의실 등 

대부분의 회의 공간에는 화상시스템과 4 개 국어 이상으로 안내하는 통역 

부스가 갖춰진다. 주변 전시지원 단지에는 호텔과 공항터미널, 

국제교류센터, 업무빌딩 등이 건립된다. 

이미 완공된 노래하는 분수대에 이어 차이나타운과 스포츠몰, 아쿠아랜드, 

한류우드 등 문화·관광 조성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한류우드는 30 만평 

부지에 특급 호텔과 쇼핑몰, 문화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킨텍스는 1 단계 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국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중국·호주·러시아 등 

 국제 전시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중국 

등지의 언론에서도 취재 경쟁이 뜨겁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시장이 

완공되면 10 만 3 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킨텍스에서는 4 월 준공과 함께 올해부터 다양한 국내외 전시행사가 



마련돼 있다. 

서울모터쇼(4 월 30~5 월 8 일)를 시작으로 서울국제식품전(5 월 17~20 일), 

한국건설기계전(5 월 25~28 일), 국제기계부품·소재산업전(6 월 21~24 일),  

세계  

박물관문화박람회(7 월 1~8 월 21 일), 세계도로교통박람회(7 월 7 일~10 일), 

대한민국골프박람회(7 월 15~18 일), 키즈모터쇼(7 월 8~8 월 26 일), 

서울국제가구 및 목공기계전시회(9 월 1~4 일), 한국전자전(10 월 11~15 일), 

한국기계전(10 월 26~30 일), 한국게임전시회(11 월 10~12 일) 등 모두 

28 개의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모터쇼는 국내외 완성차 30 개 업체(국내 8 개사·해외 22 개사)와 

118 개 부품업체가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이 1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경향 하우징페어(3 월 2~7 일) 등 5 개의 

국제전시회가 이미 예약돼 있다. 

킨텍스 홍기화 사장은 “고양 한국국제전시장은 전시면적이 국내 최대 

규모로 중장비류 등의 전시도 가능한 데다 첨단기기와 선진 전시기법으로 

무장됐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인천공항에서 46 ㎞, 

김포공항에서 20 ㎞, 서울시청에서는 25 ㎞가량 떨어져 있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